
스승의 날 카네이션 메시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

사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께 가

르침을 받고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저도 성장하고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다가갈수록 지난날 제게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불의에 굽히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가슴에 되살아납니다. 

  엄했던 꾸짖음도 따뜻한 사랑도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모습은 애틋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

면 저는 무척 행복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힘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즈음 대학입시 개선안을 놓고 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지

간히 많은 토론도 거쳤고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과 타협도 이루었다고 생

각했습니다만, 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



다.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

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주신 그 믿음

입니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으로 선생님들이 불신 받고 나아가 학교 교육까

지 불신 받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왜곡된 현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명감 하나로 힘든 길을 가고 계십

니다. 교육을 혁신하고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애

쓰고 계십니다. 

  이 같은 노력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날을 축하드리며, 선생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선생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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